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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시놉시스>

공포 체험을 가게 된 미주와 현민, 주현 3명은 어두운 산을 방문하게 되고, 그 산을 둘러보

며 공포 체험을 하던 중, 한 인형을 발견하게 된다. 한쪽 눈이 가려진 인형을 접하고, 현민

이 그 인형에 접촉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하는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. 과연 어떤 

현상이 그들을 조여오는 것 일까?

검은화면 위로 수업 소리가 들린다. 수업이 끝났는지, 다들 의자 빼는 소리가 들린다.

서서히 화면이 밝아진다.

# 1 학교 복도, 낮

교실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현민과 주현.

그리고 문에서 미주가 나온다 

미주: 오래 기다렸지? 

현민: 어 오래 기다렸어

주현: 빨리 가자 나 배고파

미주: 아 알겠어 같이 가 !!!



복도를 걷는 3명 

미주: 얘들아 우리 공포체험 안할래???

주현: 갑자기 웬 공포체험? 

미주: 그냥 방금 수업 때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길래...

현민: 근데 언제?? 

미주: 글쎄 말 나온김에 오늘 갈까??

주현: 난 괜춘~

걷다가 멈추는 현민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하며 돌려 거절할려 한다.

뒤를 돌아보며 말하는 주현과 미주

현민: 나 근데 오늘은 뒤에 일정..

주현: 쟤 저거 구라임 아까 나보고 피시방 가자고 했어

미주: 어휴 쫄았냐~? 무서우면 안가도 돼~~ 현민아~~

주현: 그래그래~~ 안가도 된단다~~

조롱하는 주현과 미주를 지나치며 말하는 현민

현민: 아 알겠으니까 싸물어! 이따 봐 그럼 

미주: 야! 손전등 너가 들고와라! 

주현: 그럼 나도 간다? 이따 봐 

미주: 웅~

페이드 아웃

#2 산 아래, 저녁

페이드 인 

미주와 주현이 가로등 아래에서 서있다. 

주현: 이 새끼 언제와?? 제대로 시간이랑 말했지?

미주: 말했는뎅? 쫄아서 튄거 아니야? 전화해볼게

그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쪽을 쳐다보는 미주와 주현 



그리고 현민이 도착한다. 

현민: 미안 이거 후레시 좀 찾느라고.. 헉.. 헉..

주현: 야야.. 손전등 챙겨 오랬지 누가 이런 큰거 가져오랬냐 

미주: 뭐 어때~ 굳이 그 큰거 챙겨오시겠다고 10분이나 늦으셨잖아~~~ 벌써 9시 10분이

나 됐는걸~

현민: 아 가져왔으면 됐잖아 빨리 가자

앞장서는 현민과 그 뒤를 웃으며 쫒아가는 주현과 미주 

#3 산, 밤 

산길을 걷기 시작한 주현 미주 현민 

이때 주현이 말을 꺼낸다.

주현: 분위기 넘치긴 하네..

미주: 얘들아 그거 알아?? 옛날에 여기서 눈없이 죽은.. 아 깜짝아! 

갑자기 멈추며 후레시를 꺼버린 현민 

미주: 왜 불을꺼!!!!

현민: 이걸 놀라네 쫄보 새끼 ㅋㅋㅋ

주현: 뭘 이런걸로 소리를 질러... 귀신 같은게 어딨냐...

미주: 알겠으니까 얼른 다시켜 !

현민: 알겠어 다시 킨다... 켜.....

그때 옆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게 된다. 미주 현민 주현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소리

가 나는 곳에 온몸을 집중한다. 

미주: 방금 뭔소리야 ,,?

주현: 그냥 바람 때문이겠지... 이럴거면 왜오자 했니...

현민: 아니.. 저거 뭔데..?

현민이 후레시를 비춘 자리에는 인형이 하나 놓여있었다. 인형은 눈 한쪽에 거즈가 붙어있

었다.



미주: 뭐야.. 뭔데,.? 가지고 와보자 

현민: 난 싫어 니가 가

주현: 이런 애들이랑 뭘 하겠다고.. 

그렇게 주현이 가려던 그때....

주현의 팔을 잡고 현민에게 말한다. 

미주: 야 손전등 있는 니가 가야지!

주현: 그건 맞네

현민: 간다 가 에휴 .. (작은 목소리로) 하 씨바...

현민은 조심스레 인형에게 다가가 주변을 한번 살핀 다음, 인형을 집어 돌아온다. 

모두가 현민이 들고 있는 인형에 집중한다. 이때 주현은 인형에게서 무언가 꺼름칙한 느낌

을 받고, 

주변을 살펴본 다음, 

친구들에게 말하려던 찰나, 현민이 인형의 눈 위에 있는 거즈를 때보려 하자, 주현은 현민

의 팔을 잡고 말린다.

미주: 생각보다 더 깨끗한데?? 가져도 되겠는데?

현민: 그래? 너 가질래?

미주: 아니.. 너나 가져

현민: 쫄았냐? 아무도 안 가지면 내가 가진다? 근데 이건 왜 붙인 거..

주현: 야 빨리 두고와 이런 거 건드는 거 아니야..

현민: 이야.. 유주현도 쫄았냐..? 됐거든..

이때 현민이 눈쪽에 거즈를 떼자, 후레시가 꺼진다. 

현민: 어.. 뭐야..? 배터리도 새로 꼈는데..? 

미주: 야 장난치지마! 다시 켜 얼른!

현민: 이번엔 나 아니라고! 

그리고 이때 다시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온다. 패닉이 온 듯 당황하는 미주

주현이 겨우 진정시킨다.

미주: 얘들이 그냥 내려가자! 어차피 더 가지도 못해! 얼른 !!



주현: 미주! 진정해! 그냥 아까처럼 바람 때문일거야

현민은 후레시를 만지기 위해 인형을 팔과 몸사이에 끼고(이때 주현과 미주 시점에서는 인

형의 다리밖에 보이지 않는다) 후레시를 만지기 시작한다, 그리고 그때 현민은 떼었던 거즈

를 떨어뜨린다.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지고, 주현은 그 거즈를 줍는다 이때 소리도 잦아든다. 

현민: 휴 ...잠깐 배터리 빠졌었나 보네...

미주: 야 놀라게 좀 하지마!

현민: 니 개웃기더라? ㅋㅋ 겁나 당황해서는 다시 출발하자 

주현: 뭐야 이건? 

이때 앞을 가리키고 내리는 현민의 손엔 인형이 들려있다. 

계속 걷는 3명 지친 기색이 보인다. 특히 현민은 땀 때문인지 눈을 자꾸 만진다.

이때 미주에게 얼마나 걸리는 코스인지 물어보는 주현

주현: 미주야 이거 얼마나 걸리는 길이야? 

미주: 천천히 걸어도 10분좀 넘으면 아파트 쪽으로 나와야 하는데..

멈춰서 휴대폰을 켜보는 주현 그 모습을 보고 현민과 미주도 발걸음을 멈춘다,

주현: 우리가 아까... 어,,? 폰이 안켜져!

미주: 충전 안해왔어..? 어? 나도 안켜지네? 백현민! 너는 켜져?

현민: 뭐? 나도 안켜져 !

미주: 분명 난 아까 배터리 충분했는데,,?

그리고 미주의 눈엔 현민의 팔에 끼워져 있는 인형이 눈에 띄인다. 

미주: 그 인형 때문 아니야?　그거 가져온 이후로 이러는 거 같애!!

주현:..근데 그게 말이 되나..? 뭔가 꺼림칙 하긴한데.. 

미주: 맞다니까..! 그거 아니고는 말이 안되잖아!! 얼른 버려 ! 

현민: 알겠다 알겠어.. 

결국 옆쪽으로 인형을 던지는 현민 

현민: 이제 됐냐..



뒤를 돌아보자 미주와 주현은 보이지 않고  다시 앞을 보자 인형이 앉아 있다. 그리고 다시 

뒤를 보며 친구들을 찾는 현민

현민: 뭐야..? 야 성미주 !! 유주현!!! 

현민: 뭐야 ... 

옆을 한번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자 

거대한 인형이 바로 앞에 있었다. 당황한 현민은 후레쉬를 떨구고 그대로 반대로 도망가게 

된다. 

그런 현민을 부르는 미주와 주현

미주: 야!!

주현: 어디가!! 백현민!!!

이때 현민이 떨구고 간 후레쉬를 줍는 주현

후레시를 주은 주현은 후레시를 켜보지만, 

후레쉬는 고장이 났는지 켜지지 않는다.

어쩔 수 없이 뒤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.

주현: 가자 우리도.. 

미주: 불도 없는데 어디로.!! 돌아갈 수 있는거 맞아???!

주현: 그냥 따라와!! 여기 계속 서서 있게??

현민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현과 미주

주현: 야! 백현민!

미주: 이제 안놀릴게 얼른 와! 장난 그만 치고..!

주현: 아.. 이 새끼 어디까지 간거야...

이때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

먼저 미주가 뒤를 돌아본다.



미주: 아 이 새끼 뒤에서 오네.. 야....

그대로 얼어버린 미주.

같이 가던 미주가 멈추자 주현도 뒤를 돌아본다.

그때 두 사람의 어깨 사이로 거대한 인형 형태가 보인다.

가만히 얼어있는 미주에게 주현이 말한다.

주현: 내가 신호 주면 뛰어..

미주:...뭐..?

주현: 닥치고 그냥 뛰라면 뛰어!

미주: 알겠어...

주현: 하나...둘.... 셋!

가던 방향으로 달려가는 미주와 주현 이때 주현이 뛰다가 아까 주웠던 거즈를 떨어뜨린다.

하지만 눈치채지 못하고,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뛴다. 

#2 산 아래, 밤

뛰다 보니 처음 모였던 장소로 나오게 된 미주와 주현

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다.

숨을 헐떡이는 미주와 주현..

주현: 뒤에 아무것도 없다.. 헉헉

미주: 백현민은? 헉헉... 

주현: 몰라... 헉 아까 먼저 뛰어갔으니까 먼저 갔겠지..

미주: 그래도... 

주현: 가자 그냥 빨리! 여기 별로 안 있고 싶어 이제..

먼저가는 주현과 뒤를 한번 돌아보고 따라가는 미주

미주: 같이가...

멀리 걸어가는 두사람을 보여주고 페이드 아웃.

#3 산, 밤



페이드 인

달리는 현민 지쳐 주저 앉는다. 이때 지쳐 뒤를 돌아보자 아무것도 없었다. 들리는건 현민

의 숨소리 뿐이다. 

안심하고 옆을 보자 처음 인형을 가져갔던 장소였다. 그러자 원래 인형이 있던 장소에 거즈

가 떼어진 인형이 앉아 있었다.

현민: 뭐야.. 씨발...

그리고 뒤에서 위화감을 느낀 현민은 뒤를 돌아보고, 뒤에는 인형체가 서있다. 그리고 화면

은 블랙된다.

쓰러져 있는 현민 눈엔 피가 흐르고 있고.. 미동이 없다.. 

그때 현민의 옆에는, 두 눈이 멀쩡히 달려져 있는 인형이 앉아있다.

블랙 되며 영화는 끝이 난다.


